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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과 삶]“권력과 압제에 맞서 진실을 말하라”

ㆍ‘닫힌’ 한국 정치철학의 고민과 비전

▲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… 곽준혁 | 한길사

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마키아벨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신진 정치철학

자인 지은이는 한국사회가 두가지 면에서 빈곤하다고 말한다. 모두가 민주

주의를 옹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의 조

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, 맹목적인 권력추구 현상이 빚은 현실주의가 희

망의 빈곤을 낳았다는 것이다.

지은이는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경계와 편견을

넘어 새로운 이념적 지평의 씨앗을 던져줄 가능성이 엿보이는 5명의 현대 정

치철학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.

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 공화주의의 새로운 토대를 다진 필립 페팃, 다문화·탈민족 시대의 민

족주의 이론가 데이비드 밀러,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이자 급진 민주주의 이론가인 샹탈 무페, 민

주적 교육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인 에이미 것만, 개인의 선택과 공공성의 발현이 동시에 충족되는

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마사 너스바움이 그들이다.

지은이는 각각의 사상가들이 그려온 사상적 궤적과 장단점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를 준비시킨 뒤 진

지한 대담으로 현대 정치철학의 고민과 비전을 보여준다.

인상 깊은 것은 각각의 대담 뒤에 이들의 사상으로 한국사회를 분석한 부분이다. 이를 통해 그는 갈

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적 인내의 필요성, 갈등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심의민주주의를 강

조하고 한국에서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의 가능성을 타진했다. 이 책을 딱딱한 학술서로 치부하고

넘겨버릴 수 없는 이유다. 에이미 것만은 정치철학의 역할을 “인권, 자유와 다른 중요한 정치적 가

치를 지키기 위해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것, 그리고 부패, 전제, 잔인함, 그리고 압제에 맞서

진리를 말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는 곧 지은이 자신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철학자들이 귀담아 들

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. 1만7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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